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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유5사 폭리 2004년 8880억원?
조승수 의원, 석유제품 국제가격 적용 … KEEI는 수출부문 수익 반격

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9월22일 산업자원부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정유 5사의 내수판매 폭리 여

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.

민주노동당의 조승수 의원은 정유 5사가 휘발유, 등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 원유 도입 

가격이 아닌 석유제품 국제가격을 원가로 적용함으로써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.

일례로 휘발유 공장도가격을 산정할 때 원유 도입가격인 리터당 252.04원이 아니라 휘발유 국제가격인 리터

당 349.59원을 원가로 적용함으로써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.

조승수 의원은 정유 5사가 2004년 휘발유 내수판매에서만 약 888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.

또 산자부가 최근 <국내 석유제품 가격 적정성 평가> 용역을 실시한 결과, 2004년 국내 석유제품 세전 공

장도가격 수준이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으나 석유제품 국제가격 기준의 결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

라고 지적했다.

이에 당시 용역을 담당했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복재 박사는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 국제가격을 

원가로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행이며, 석유제품 가격을 국제시장에서 경쟁시킴으로써 국내 소비자가격을 

인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.

또 원유 도입가격을 원가로 적용하면 정유기업들이 비용절감 노력을 하지 않고 원유 도입가격 인상분을 소

비자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커 국제제품 가격을 원가로 적용함으로써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국제가격 이상으

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.

이복재 박사는 정유 5사가 2004년 경상이익 5조3830억원, 당기순이익 3조950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익의 대

부분은 내수가 아닌 수출 부문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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